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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사 대표이사 태형은 얼마 전 대학원에 진학할 것이라고 하여 송별회까지 했던 전 영업 

팀장 의지가 경쟁사 B 사에 입사했다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.  

 

태형이 운영하고 있는 A 사는 10 대~20 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아이템을 주로 

취급하는 전문 이커머스 회사인데 젊은 소비자들의 취향을 잘 포착하여 최근 인기가 

높아지고 있었습니다. 의지가 이직한 B 사는 A 사의 컨셉을 그대로 베낀 후발 주자이지만 

대기업의 자회사로서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무서운 속도로 태형의 회사를 추격하고 

있었습니다. 

 

의지는 A 사의 영업 팀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, 사람의 마음을 끄는 재주가 

있어 거래처 사람들과도 친분이 두터웠습니다. 태형은 그런 의지가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

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, 막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려고 하는 A 사라는 로켓에서 내려 

따분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장황한 설교를 곁들여 여러 차례 

의지를 회유하였지만, 의지는 그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퇴사를 한 것이었습니다. 

 

태형은 황당한 소식을 듣고 나니 문득, 의지가 담당하던 거래처 중 하나가 얼마 전 별다른 

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한 것이 기억났습니다. 태형이 황급히 

핸드폰으로 B 사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거래처는 어느 새 B 사에 ‘독점’ 

입점해 있었습니다. 태형은 분통이 터져서, 의지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, 의지는 일이 

바쁜 것인지 느닷없는 전 상사의 전화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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